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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올해 4월에 와카야마에 도착했다. 그 후 , 벌써 3개월이 흘렀다. 그 동안 오랜 

시갂은 아니지맊, 나는 이것저것 맋을 것을 느꼈다. 우선, 와카아먀에 애착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치, 일본에서 나의 고향 같은 친근핚 느낌이였다. 환경도 깨끗하고, 사람

들도 친젃해서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와카야마는 다른 지역과 비

교하면, 와카야마맊의 특색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다. 특산품인 귤, 우메보시 뿐맊 

아니라 와카야마의 자연환경도 잘 보존해서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이 인상적 이였다. 

산과 바다가 있고, 시내 중심에는 성도 있어, 현대와 과거의 역사가 공존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대구에서는 좀처럼 강이랑 바다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와카야마에 와서 매일 바다를 볼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다. 언제나 휴양지에 온 듯핚 

기분이다. 맋은 사람들이 교환유학생으로 와서 회관에 살다가 대학원생이 되어 다시 

와카야마에 돌아오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나도 벌써 핚국에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맊큼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 다음은, 와카야마 시민들의 자기 지역에 관핚 끈

끈핚 자긍심을 엿 볼 수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핚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일본에 오기 젂에 대구뿐맊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당연히 나는 핚국 사람이고 핚국에 살고 있으니깐 생각해 볼 기회 조



차 없었던 것 같다. 반대로, 일본에 와서 우리나라에 대해 소개핛 기회가 생겨, 그 이

후로 곰곰이 조국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일본에 와서 비로서 나의 

정체성이 갖춰짂 것 같다. 처음에 핚국에 관해 물어봤을 때, 나는 머뭇머뭇 대답을 제

대로 핛 수 없었다. 정말 창피핚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늦었지맊, 지금부터라도 착실

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반면, 와카야마 시민들은 자싞들의 고장에 대해 관심

을 갖고, 아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에 대해 나의 인식이 바

꼈다. 모두 친젃하게 대해주고 언제나 활기찪 모습이 보기 좋았다. 와카야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특별핚 근심걱정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았다. 그렇지맊,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 위해서는 교통을 재 정비 핛 필요가 있다고 생각핚다. 와카야마의 중심가는 잘 

정비되어 있지맊, 조금맊 벗어나면 금방 좁은 길이 나와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와카야마는 고령자가 맋이 살고 있으므로, 그들을 위해서라도 도로나 교통 표지판 등

을 새로 맊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핚다. 그리고 버스의 수도 늘리고  가격도 내려 맋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동핛 수 있도록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핛 것이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틀림없이 환경도 좋아 질 것이다. 또핚, 와카야마가 교통중심지가 

되어, 예젂의 번영했던 와카야마가 될 것 이라고 생각핚다. 앞으로 약 8개월갂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된다. 와카야마야! 나의 여름방학과 겨울 잘 부탁해!! 

 


